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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속이는 자에게 중책을 맡겨서는 인됩니다.  18-02-20
미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로스 안젤레스의 전 시장이 자기의 조강지처를 속이고 헌 신짝 처럼 버렸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Antonio Villaraigosa)시장은 스페인어로 방송되는 TV 방송국의 기자이며 대체 앵커인 머탈라 살리나스 (Mirthala Salinas)와 정을 통해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불륜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고 그의 혼외 정사의 장본인인 살라나스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처지이었는 지라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고백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깽단에 가입한 적도 있었고 사생아를 두명이나 난 문제아 출신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난 두명의 여성 이외에도 그가 정을 통한 여인들은 여러 명 더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잡은 듯 결혼을 한 여성은 코리나  (Corina)라는 여성인데  비아라이고사 전시장은 그녀와 2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외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주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축하 파티장에서 만난 절친한 친구의 아내를 데리고 애정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친구의 아내가 눈에 들어 일시 빼앗아 다라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살리나스와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의 아내와 이혼 수속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의 비 인간적인 면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암 투병중이기 때문입니다. 암 투병으로 병상에 누어 있는 아내에게 격려를 주지는 못할 망정 투병중인 아내에게 이혼장을 내민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돈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텔레문도 (Telelmundo) 방송국의 기자로 활동해온 살리나스라는 여 기자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로스 안젤레스의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에 관한 취재를 하라는 임명을 받고 있던 기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보도가 기자의 생명인데 시장과 동침을 하면서 어떻게 공정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직업 야구팀인 로스 안젤레스의 다저스 (Dodgers)의 전 중견 투이었던 데렉 로우 (Derek Lowe)도 다저스를 취재한 폭스뉴스의 여기자와 정을 통했다고 해서 폭스뉴스는 그 여기자를 해임했습니다. 취재 상대와 동침을 하면서 공정한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리나스라는 여기자는 행실이 문란한 여자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장이었던 사람과도 애정관계를 가졌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두꺼운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 주 하원 의장과 바이라이고사 시장을 동시에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다는 점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혀를 차게 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자는 국민과 소속 조직체를 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인간을 채용하지 말아야 조직체가 물의나  파문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맺는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약속은 결혼 서약일 것입니다. 주례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굳게 굳게 맺은 결혼 서약을 어기는 사람은 웨만한 규정이나 법을 어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은 법과대학을 그럭 저럭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시험에 네 번이나 낙방을 했고 결국은 변호사가 될 것을 포기하고 만 사람입니다. 

 전 대통령이 여러명의 여자들과 외도를 하여 하원에서 탄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지도자는 언젠가는  국민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것입니다.   끝
